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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학과 최고!
- 우리나라의 수산양식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우뚝 선 한농대 -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생들이 

수산분야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상을 또 휩쓸었다. 수산양식학과가 

설립된 지 13년만에 우리나라 수산양식업을 이끄는 최고의 학과로 성장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제42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서 어업분야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졸업생을 만나 수산양식학과는 2010년에 

설치되어 비교적 역사가 짧지만, 졸업생들이 수산양식업에 새로운 젊은 

활력을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였다.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는 지난 10년간 약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국 300여 개 양식장에서 광어, 숭어, 볼락부터 뱀장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등 어류뿐만 아니라 전복, 굴, 가리비, 새우 그리고 김, 

다시마, 미역 등 우리에게 친근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다.

  대통령상을 받은 김창주 졸업생(29세)은 전남 장흥에서 뱀장어를 양식

하여 연 매출 15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국무총리상을 받은 한웅신(28세) 

졸업생은 충남 태안의 가두리양식장에서 우럭을, 위대영(28세) 졸업생은 

전남 영광에서 뱀장어를 양식하여 각 연매출 10억원을 올리고 있다.

  최성제 수산양식학과 전공주임교수는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잘 되어 

졸업생들이 계속 큰 상을 받아 기쁘다.”라며 “전공별 교수들이 졸업생의 



양식장을 자주 방문하여 최신 정보와 기술을 알리고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는 등 각 지역에서 수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